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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환경은 공유 저장공간 기반의 통합 관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록의 이전 
역시 물리적 이관 방식에서 관리권한 이전 운영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 방식과 역할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RAMS) 도입에 따른 
체제 변화를 살펴보고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PESTEL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현행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SWOT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체계 발전 과정과 
현행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운영 구조를 검토하여 내부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후 
국가기록원 내부 실무자 및 시스템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현 업무 추진상의 애로와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도출된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기록원은 기존의 이관 및 검수 중심의 수동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능동적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리권한 이전 체계 하에서 질적 통제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지능형 전환과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계학습형(AI-Ready) 
데이터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 시대에 급변하는 전자기록 환경과 시스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도출하고,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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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is undergoing 
a structural transition toward an integrated management architecture based on a shared repository, with the 
transfer of records likewise being reorganized from physical transfer to a management authority transfer 
model. These developments necessitate comprehensive changes to both the operational modalities and the 
structure of NAK’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unc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ystemic 
transformation accompanying the introduction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RAM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transforming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A PESTE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hift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nd a SWOT analysis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NAK’s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NAK’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nd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curren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latform (RAMP) 
were also reviewed to elucidate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l environment. Expert consultations were 
subsequently conducted with internal practitioners, system specialists, and data experts at the NAK to gather 
perspectives on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to validate the proposed direction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form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NAK must move beyond 
its existing passive management model―centered on transfer and inspection―toward a proactive management 
regime in which quality control is exercised from the point of records creation,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ous quality control–based monitoring system under a management authority transfer framework 
is required. In additi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ready data management framework is suggested to 
support the intelligent transformation of archival services and the broader integration of AI.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directions for transforming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evolving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and system changes in the AI era, while also presenting 
practical operational directions for a shared repository-bas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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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자기록관리 체계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록이 생산⋅관리되고 전 과정에서 검색⋅활용이 가능

한 통합형 보존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1차 고도화를 통해 기존의 3단계로 분절된 관리 체계를 2단계로 통합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latform, 이하 RAMP)을 도입하였으며, 2차 고도화

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관리⋅보존 시스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관 방식은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중심 구조에서 관리권한 이전으로 변화하고, 저장소는 기관별 분산 구조에서 통합 구조로 전환되며, 
서비스 범위 또한 행정망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기록원, 2025a).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국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촉진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기반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시스템 중심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록관리 업무와 

역할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록이 생산 단계부터 원본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채 통합 환경으로 이전⋅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품질 통제 방식, 책임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관리권한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관 방식은 기존의 기록관리 

역할 분담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와 기록관리 전문인

력의 역할 변화보다 시스템 변화가 선행될 경우, 역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시스템 구조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요구된다(신정엽, 김규환, 2025). 

이러한 내부적 과제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 역시 전자기록관리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AI 공통 기반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중심으로 AI 행정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현을 통해 각 

부처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부

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환경 구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25). 이러한 AI 정부 실현의 전제는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으며, 공공기록물은 그 핵심 기반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전자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품질이 확보되고 고품질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요 기록물이 누락 없이 

포착되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 저장공간 환경하에 기록물 생산⋅관리⋅보존의 전주기 통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기

록원에서 수행해야 할 전자기록관리 업무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국가

기록 종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 기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핵심 업무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도입될 통합시스템의 주요 기능 요구사항 수립 시 실질적인 참조로 활용되고, 나아가 내부 업무 담당자

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최근 클라우드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환경은 분산 저장 구조에서 통합 관리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기반 전자기록관리 도입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임지훈 외(2014)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자기록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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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기록관의 사례 및 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를 기록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기록 안정적 보존과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예용 외(2014)는 대량 이관 및 이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을 활용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김주영과 김순희(2019)는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방식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컴

포넌트의 이동 과정에서 무결성 훼손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안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이관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없이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존된 상태에서 보관권만을 이전하는 구조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남경호

(2019)는 실제 클라우드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법⋅제도적 기반 없이 시스템 중심으로 도입이 

이루어진 한계와 현장 활용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법제 정비, 시스템 재설계,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정엽과 김규환(2025)은 중앙부처에 RAMP가 도입된 초기 운

영 단계에서 시스템 기능과 사용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는 Han et al. (2021)이 전자정부 확산으로 증가하는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컴

퓨팅을 활용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문서의 생산, 등록, 검색, 이력 추적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Julaihi et al. (2024)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기록 및 아카이브 아키텍처에 대한 일관된 개념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기록의 출처(provenance)와 원질서(original order)를 유지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설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상기 흐름을 종합하면, 초기 연구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도입 필요성과 기술적 가능성 탐색에

서 시작하였다. 이후 물리적 이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권한 이전 중심의 이관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기반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통합 관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 원칙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스템 설계⋅이관 방식 등 기술적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합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변화 방향, 품질 통제 체계 구축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 저장공간 기반의 기록물 생산⋅관리⋅보존 통합 체제 도입을 전제

로, 기록의 품질 통제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유 저장공간 기반의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PESTEL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전자

기록관리 환경의 외부 변화 요인과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련 문헌과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3단계 물리적 이관 체제와 현행 RAMP의 2단계 체제

(생산⋅관리-보존), 그리고 향후 도입될 기록물 생산⋅관리⋅보존 통합으로의 국가기록원 내부의 전자기록관리 

체계 변화를 파악한다.

이후 내부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 업무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실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업무 변화 방향과 목표 기능안을 도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시된 의견을 최종 방향 수립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 
핵심 업무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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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방법 도식화

2.� 외부환경�분석:� PESTEL� 및� SWOT� 분석�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록관리 핵심 기관으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관리 통합 체계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적 역할로 인해 국가기록원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는 본원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기록관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외부환경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특히 외부환경의 거시적 요인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PESTEL 분석을 적용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WOT 분석을 병행하였다.

2.1 PESTEL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 체제를 둘러싼 외부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PESTEL 
분석 틀을 적용, 주요 요인을 정책(P), 경제(E), 사회(S), 기술(T), 환경(E), 법적(L) 측면에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 참조). 이를 통해 전자기록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업무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2> PESTEL틀을 활용한 전자기록관리 외부환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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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자정부 고도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서비스 개선과 정보 활용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2025), 이에 따라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와 운영 체계 개선 요구가 발생한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국가기록원은 정책 수립, 표준 지침 제정, 기록관리 감독 및 조정을 통해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행정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기록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관리 비용 증가와 한정된 자원 내 효율적 배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난다. 특히 공유 저장공간 

기록관리 환경에서는 다수 기관이 동일한 저장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운영 및 보안과 관련된 책임

과 비용 부담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관리권한 세분화를 통한 운영 및 보안 책임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운영 장애나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와 책임행정 구현 기조가 강화되면서 공공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시민의 정보 접근 방식과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록정보 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기록관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지침 제공 

및 감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업무 현장에서 처리과의 기록관리 인식 부족으로 인해 기록 누락 

또는 관리 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및 파일이 기록물로 인식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타 법령 준수 과정에서 기록관리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신뢰성과 장기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위협이 되므로 기록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 행정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유 저장공간 행정 환경으로의 변화

는 기록관리 체계 또한 데이터 중심 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록을 기계학습형

(Machine-Readable) 및 학습 가능한(AI-Ready)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록물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구조, 파일 형식, 기록 구성 방식 등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친환경 정부 확산과 함께 종이 사용 감소 및 자원 절감을 지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자기록물의 확대는 종이기록물의 생산과 물리적 보관 및 이관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자원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위⋅변조, 무결성 훼손, 장기 보존 포맷 문제 등 새로운 관리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기록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2025년 10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전자기록 관리 기준과 절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전자기록관리 체제 변화와 관련

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자기록물의 경우 생산⋅접수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제32조, 제40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에 대한 이관 시점

(제40조) 또한 기존과 달리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관리 주체 간 책임 범위의 조정과 운영 절차의 

재정비를 요구하며, 국가기록원은 변화된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기록관리 운영 

절차를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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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OT 분석

본 절에서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현행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외부

환경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와 위협을 도출하고자 한다(<표 1> 참조). 

S (강점) W (약점)

∙중앙기록관리기관 중심의 정책 수립⋅표준 제정⋅감독 기능 수행
제도적 기반 보유
∙전자기록 장기보존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기록 품질관리 고도화
역량 보유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전환 기반
확보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경우 이관 이후 오류 수정⋅보완을
위한 재이관⋅반려 절차의 실질적 운영 한계
∙폐기 중심 평가체계로 인한 생산 단계 기록 품질 통제 기능 미흡
∙기록관리 권한 체계 미정립으로 인한 관리 책임 구조 불명확

O (기회) T (위협)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도입을계기로한생산단계중심기록품질관
리 체계 전환 가능성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기록원 역할 재정립 및
거버넌스 정상화 기회
∙데이터 환경 확산에 따른 기계학습형(AI-Ready) 기록관리 체계
구축 기회 확대

∙공유 저장공간 확대에 따른 데이터⋅보안 책임 구조 불명확
∙기록관리 인식 부족으로 인한 기록 누락⋅훼손 위험 존재
∙이관 시기 단축 정책 도입 시 현장 운영 부담 가중 우려
∙행정 환경 변화 지속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체계 현행화 미흡

<표 1>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록원 SWOT 분석

먼저 국가기록원의 강점(S)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리 정책 수립, 표준 지침 제정, 기록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된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패키지 기반 관리, 무결성 검증, 보존 사본 관리 등의 경험은 기록의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더불어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전자기록관리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록원이 당면한 약점(W)은 현행 기록관리 체계가 사후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먼저 이관의 

경우 기록이 생산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수행됨에 따라 사후 검수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오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영구기록물 재이관 또는 반려 등의 법적 절차가 수반된다. 그러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경우, 최소 11년 경과 이후 이관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이관 시점에는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담당자가 퇴직⋅이직한 경우가 많아 오류 수정 및 재이관 절차의 수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록물 품질 문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 과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평가가 폐기 

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품질을 고려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기록 생산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확보가 미흡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기록물 관리권한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 관리 책임과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O) 요소는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기록 생산 단계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록관리 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이 생산⋅접

수 시점부터 즉시성 있는 포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에 의거, 기록물 꾸러미 생성 시 메타데이터 검증 등 

품질 검사 절차를 생산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경우, 기존의 이관 단계 중심의 검수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유 저장공간 기록관리 환경으로의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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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과 기록원 간 역할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재편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더불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환경의 확산은 기록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형 기록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록관리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화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협(T) 요소로는 공유 저장공간 기반 환경 확대에 따라 동일한 저장 환경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조에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장 조직의 

기록관리 인식 부족은 기록물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훼손될 위험을 높이며,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록물 이관 시기 단축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1)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121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이에 따라 기록물의 조기 이관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이관 주기 단축이 기록 생산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 정비보다 먼저 시행될 경우, 기록물의 구조 정비나 품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록관리 체계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 개편과 업무 변화가 지속되는 행정 환경에서는 기록관리 기준체계가 적시에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기록 분류체계와 생산 맥락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한다.

3.� 내부환경�분석:�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변화와�발전�과정

앞서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둘러싼 변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는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에 본 절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체계 발전 과정과 현행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 체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3.1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변천 과정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은 종이기록물 관리 방식을 전자 환경에 그대로 준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전자

정부 고도화와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의 확산은 시스템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①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② 클라우드 전환 단계, ③ 인공지능 활용 단계로 점차 발전하였다.

먼저 ① 정보시스템 환경이 구축되던 시기에는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자기록관리의 기본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전자기록관리 체계는 기록생산시스

 1) 당초 2025년 10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공고되었으나 이후 부처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5년으로 변경, 세부 조항 문구는 

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수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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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분리 운영되는 구조로,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전제로 관리주체가 

전환되는 방식이었다. 이후 ② 클라우드 전환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록관리시스템은 서버 

및 저장소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cRMS)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기능이 

고도화되었다. 이후 2024년부터 RAMP가 도입되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확산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기록생산시

스템(이하 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중복 데이터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 검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통합형 

운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③ 인공지능 활용 단계에서는 RAMP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RAMS)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고도화를 

넘어 기록관리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구조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으며, 처리과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동일한 저장공간에서 기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유 저장공간 구조로의 전환

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발전 과정(가온아이(2025)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자기록관리 체계는 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어지

는 종이기록 체계와 같은 3단계 이관 프로세스를 기본 구조로 운영해왔으나, RAMP 구축과 RAMS 도입 추진을 

거치며 2단계로, 다시 통합 관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세 단계의 이관 구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기존 3단계 이관 구조는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전제로 운영되었다. 처리과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된 전자기록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기록관은 이를 이관받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분류⋅정리⋅평가

⋅보존기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기록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장기 보존 및 활용 중심으로 관리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록물이 단계별로 이관될 때마다 관리 

주체가 전환되며, 인수 및 검수와 같은 관리 절차가 이관 이후에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구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의 확산과 RAMP 도입에 따른 형태로, 온나라와 

기록관리시스템은 같은 저장공간을 공유하며 온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에 대해 RAMP에서 기록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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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온나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가기록원, 2025c). 기록관은 기록관리시스템

을 중심으로 정리⋅평가⋅보존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

을 물리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그림 4> 전자기록물 이관 시스템 프로세스 변화

향후 RAMS가 도입될 경우, 공유 저장공간 기반의 통합 관리 구조는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없이 관리 주체 

간 권한 이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유 저장공간을 통해 기록물에 접

근하여 관리하며, 이에 따라 관리권한의 이전을 통해 관리 주체가 전환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기록물은 생산⋅등

록 이후 일정 시간 내 표준화된 정보패키지로 구성되어 관리되는 환경이 구축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이관을 전제로 한 기존 기록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권한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록물 생산 단계부터 관리⋅보존⋅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반

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현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운영 구조

2023년 개발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전환과 이관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산과 관리의 

일원화, 기록 보존의 효율화, 기록 활용의 활성화, 기록서비스의 지능화를 목표로 설계되었다(국가기록원, 2025b).

RAMP는 기존 이관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제형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이관형은 생산⋅관

리⋅보존이 분리된 3단계 체제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집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록물이 중복 저장되어 관리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반면 통제

형은 위치 제약 없이 생산 즉시 기록관리 및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치성 전자기록물 관리에 

적합하며 전자기록물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구조적 복잡

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난 복구 및 감사 증적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신정엽, 김규환, 2025).

RAMP는 2023년 행정안전부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48개 중앙부처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온나라와 cRMS 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 단위의 통합 검색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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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어 기록 접근성과 활용성이 향상되었다. 다만 RAMP 도입 이후에도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

템 간 이관 절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보완하면서 공유 저장공간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향후 RAMS 도입을 통해 이러한 전환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의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RAMS) 도입

향후 도입될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은 현 RAMP 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유 저장공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이다. RAMP의 기록관리 체계가 물리적 

이관 절차를 일부 축소한 단계(3단계 ￫ 2단계)라면, RAMS는 이를 넘어 공유 저장공간의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한 

구조 전환을 지향한다. <그림 5>는 기존 AS-IS(RAMP) 체제와 TO-BE(RAMS)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현행 체제에서는 온나라⋅RAMP⋅CAMS가 각각 독립된 애플리케이션(AP)과 데이터를 보유한 채 분산 운영되

었으나, RAMS에서는 업무기능과 데이터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업무기능 측면에서는 기록관리⋅공통기능⋅권한

관리⋅데이터 품질관리⋅클라우드 자원관리가 단일 플랫폼 내에서 수행되며, 데이터 측면에서는 개방형 포맷

(XML) 기반의 통합 저장소가 구성된다. 통합 저장소는 API를 통해 국가기록포털⋅정보공개포털⋅AI 서비스⋅행

정시스템 등 외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RAMS에서는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G클라우드라는 공유 저장공간에 접근하여 기록을 공동

으로 관리하며,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없이 관리권한의 이전을 통해 관리 주체가 전환된다. 기존 RAMP 기반의 

처리과-기록관 간 공유 체계는 국가기록원 영역까지 확장되어, 온나라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CAMS까지 공유 환경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5>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출처: 국가기록원, 2025d)

특히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기록물이 생산⋅접수된 시점부터 24시간 내 공동으로 접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명시되었다. 이는 기록을 생산 시점부터 기록관리시스템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전자기록이 생산되면 처리과 생산시스템(온나라)에 등록됨과 동시에 표준정보패키지(가칭 

‘꾸러미’)로 변환된 후 품질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RAMS에 저장된다. 이렇듯 RAMS 체제하에서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질적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진정한 전자기록 생산⋅관리⋅보존 통합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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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물 중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
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접수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
록 이관에 상응하는 조치2)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121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이러한 즉시성 있는 기록 포착에 기반한 통합 관리 체제의 도입은 기존의 단계적 이관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의 제도적 선언으로, 전자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개별 시스템 중심의 분산 

구조에서 공유 저장공간의 통합 관리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기록관리 방식 또한 물리적 이관에서 관리권한의 

이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 적합한 기록관리 업무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3.4 전문가 면담: 요구사항 분석 및 타당성 검증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하

여 업무 전환 방향 및 도입 예정인 통합시스템의 목표 기능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요구사항 분석과 타당성 검증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차수 구분 일시 형태 내용

요구사항
분석

1차 시스템 전문가 2025.12.31 대면
관리권한기반전자기록이관체계와실무적용가능성및업무변화필요성
검토

2차 내부 실무자 2026.02.25 대면
전자기록관리체계변화에 따른 생산 단계 품질관리 및 관리권한 개념 정립
필요성 도출

3차 내부 실무자 2026.02.27 대면 생산단계자동검수, 메타데이터기준, 데이터관리및보안책임구조검증
4차 내부 실무자 2026.03.06 대면 이관 체계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개념 및 검수⋅관리 프로세스 개선 논의

5차 내부 실무자 2026.03.09 비대면
메타데이터기반서비스구조및변경관리체계구축, 품질통제강화필요성
확인

6차 내부 실무자 2026.03.17 대면
관리권한구조명확화, 검수체계자동화⋅축소및생산단계중심관리방향
도출

타당성
검증

7차 공공기관 실무자 2026.03.24 대면
전자기록관리 체계 전환에 따른 생산 단계 품질관리⋅관리권한 기반 운영
구조 적용 방향 검토

8차 학계 전문가 2026.03.27 비대면
전자기록 이관 관련 개념 정의 내용 검토(물리적 vs. 논리적)
기록물 관리권한 및 권한 이전 용어 정리, 개념 구별 검토

9차 내부 실무자 2026.03.31 대면 업무 변화 방향 및 데이터 기반 기록관리 전환 방향 타당성 검토

10차 데이터 전문가 2026.04.03 대면
지능화 기록정보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관리 이원화, 국가기록원
AI-Ready 데이터 전략 효용성 검토

11차 내부 실무자 2026.04.09 대면
전주기통합 프로세스, 질적 통제, 서비스 고도화 및 데이터 활용 중심관리
체계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 타진

<표 2> 전문가 면담 수행 과정

2) 해당 조문은 2025년 10월 예고, 공개된 개정(안)의 내용으로, 이후 관련자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세부 조문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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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실무자 요구사항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내부 실무자 및 

전자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6차의 전문가 면담을 수행하였다. 의견 수렴은 기록관리부, 디지털혁신

과, 서비스정책과 등 향후 RAMS 운영 및 기록정보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며, 관리권한 기반 전자기록관리 체계 변화에 따른 실무 요구사항과 업무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면담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면담 주제 대표질문 주요 논의 회차

관리권한 체계 및
역할 변화

∙관리권한기반운영구조로전환될경우국가기록원의역할은어떻게변화할필요가있는가
∙관리권한이전구조에서예상되는운영상문제점과책임이슈및법제상의한계는무엇인가

1차, 2차, 6차

생산 단계 품질관리 및
검수 체계

∙기존 사후 검수 중심 구조의 한계와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 및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2차, 3차, 4차

데이터 관리 및
AI 활용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조는 무엇인가
∙AI-Ready 데이터 구축을 위해 현행 기록관리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3차, 5차

<표 3> 요구사항 분석 면담 주요 질문

첫째, 관리권한 체계 및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 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이 동일 

기록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 만큼, 기존 물리적 이관 중심 구조와는 다른 관리권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록 수정⋅검수⋅보존⋅공개 과정에서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생산 단계 품질관리 및 검수 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사후 검수 중심 구조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생산 시점에서 메타데이터 오류, 첨부파일 누락 및 기록 구성요소 불일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관 이후 대량 육안 검수 방식만으로는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메타데이터 검증과 기록물 꾸러미 단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데이터 관리 및 AI 활용 기반과 관련하여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메타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조와 AI-Ready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기록의 활용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

용 데이터와 보존용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 이원화 구조 및 변경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3.4.2 타당성 검증

상기한 내⋅외부 환경분석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1차적으로 수립된 국가기록원의 업무 전환 방향과 

통합 생산⋅관리 체제의 목표 기능안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차 면담을 수행하였다

(<표 2> 참조). 자문은 공공기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및 국가기록원 내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공감과 개선 의견이 수렴되었다. 

먼저, 생산 단계 품질관리 및 전주기 통합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는 생산 단계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며, 자동화 기반 검수 체계와 상시 모니터링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 생산부터 보존⋅활용까지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전주기 통합 

운영 구조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질적 통제 및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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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리권한 체계 및 핵심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개념의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 이관 개념과 공유 저장공간 기반 환경에서의 관리권한 이전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와 개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공유 저장공간 기반 환경에서는 처리과⋅기

록관⋅국가기록원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리권한 

이전 체계의 적용 방향과 운영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데이터 활용 및 AI-Ready 전략과 관련하여 메타데이터 및 파라데이터(paradata) 등의 데이터 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며, 특히 기록의 보존 목적과 서비스 활용 목적이 상이한 만큼, 서비스용 데이

터와 보존용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록 데이터의 

활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국가기록원의 AI-Ready 데이

터 전략과 연계하여 향후 기록정보 활용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생산 단계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 적합한 

관리권한 체계 정립, 전주기 통합 프로세스 기반의 일관된 관리 기준 적용, AI-Ready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3장의 환경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와 함께 4장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

관리 업무 변화 방향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4.� 업무�변화�방향�수립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석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교차 전략에 기반해 전자기록관리 업무환경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입될 RAMS에서 지향해야 할 핵심 목표 기능을 제안한다. 이후 5장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 프로세스 기반의 핵심 업무를 선정, 주요 전환 방안을 기술한다.

4.1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

<그림 6>은 앞선 환경분석 및 관련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기록관리 업무 전환 방향에 대한 SWOT 
교차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록관리 과정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첫째(SO 전략), 전자기록관리는 생산 단계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록 생산 시점에서부터 메타데이터 검증과 기록 구성요소 점검, 꾸러

미 단위의 검증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는 표준화

된 기록 구조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과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계학습형(AI-Ready) 데이터 구축을 지원

하고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WO 전략), 자동화⋅지능화 환경에 적합한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이관 단계 중심

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검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와 이관 이후 오류 검수 체계를 

기록 전 생애주기에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관 단계 중심의 육안 검수 구조를 자동화 기반 검수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 단계부터 이관⋅보존⋅활용까지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전주기 통합 관리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 단계의 질적 통제와 이관 이후 정합성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기록관리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ST 전략),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 적합한 관리권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록관과 기록원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은 생산 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록원은 정책 수립 및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권한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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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권한의 명확화는 기록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록물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6> SWOT 기반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전략 도출

넷째(WT 전략), 범정부 AI 활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조직 구조와 

기능 변화에 대응하여 기록 분류체계와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여야 한다. 또한 기록관의 교육⋅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처리과 단계에서 기록관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전반의 기록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기록물 누락을 방지하고 공공

기록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데이터의 안정적 축적과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범정부 AI 기반 행정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기록관리 업무는 생산 단계 중심의 품질관리, 전주기 통합 관리, 관리권

한 체계 정립, 범정부 AI 공통 기반 플랫폼 구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는 이후 전자기록관리 업무 

재설계의 핵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4.2 전주기 통합 프로세스 기반 핵심 목표 기능

<그림 7>은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업무 변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도입될 RAMS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 

목표 기능을 정의,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제시하는 구성은 전자기록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생산에서 관리⋅보존⋅
공개⋅활용⋅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행되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향후 도입될 RAMS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관리⋅보존⋅공

개⋅활용⋅분석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기록 종합 플랫

폼으로서 기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의 전 생애주기를 단절 없이 연결하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① 데이터 통합 단계에서는 기록의 생산 및 등록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된다. 공유 저장공간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메모⋅간행물⋅행정박물⋅시청각기록물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

기록을 비롯해, 최근 AI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생산되는 마크다운(MD) 형식의 문서와 같은 신규 문서 유형을 

수용해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물 꾸러미 단위의 메타데이터 

검증, 구조 검증, 품질 점검 절차가 수행되며, 이를 통해 기존 이관 단계 중심의 육안 검수 구조를 보완하고 기록 

데이터의 표준화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공유�저장공간�기반�통합�생산⋅관리를�위한�국가기록원�전자기록관리�업무�전환�방향�수립� � 3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6.26.3.025

<그림 7>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RAMS) 목표 기능(안)

다음으로 ② 통합 기록관리 단계에서는 기록의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된다. 생산 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을 기반으로 기록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권한 이전 체계를 중심으로 처리과⋅기록관⋅
국가기록원 간 역할을 조정하고 기록관리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록의 분류⋅평가⋅보존⋅폐기 

등 핵심 업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지속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기록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기록물 공개 단계에서는 기록정보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된다. 이용자 유형별 접근권한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검색 및 열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지능형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이용자 

수요 기반의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챗봇 등 지능형 응답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록정보 탐색 방식을 고도화

하고, 기록 기반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④ AI 기초데이터 제공과 ⑤ AI 분석 단계는 기록물이 내⋅외부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이다. ④ 단계에

서는 기록 생산 단계에서 확보된 고품질 기록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구축⋅정

비하는 업무가 수행된다. 메타데이터의 구조화 및 정제뿐만 아니라 생산 시점, 맥락, 활용 이력 등 파라데이터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맥락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록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관리하고 학습 가능한 AI-Ready 데이터

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AI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AI 분석 단계에서는 AI 활용 데이터로 

전환된 기록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정보 분석 및 활용이 이루어진다. 자연어 처리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의미 기반 검색, 맥락 기반 탐색,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와 기록정보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된 분석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록정보가 범정부 AI 공통 기반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꾀할 수 있다.

5.� 전자기록관리�핵심�전환�업무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업무 변화 방향과 목표 기능을 실무 운영 수준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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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다음 세 가지-1) 생산 단계 중심의 질적 통제 및 품질관리 체계, 2) 지능형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그리고 3) 기록의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활용 기반 확장-로 설정, 주요 전환 요소를 기술한다. 특히 향후 도입될 

통합시스템 개발 시 구체적인 기능 명세의 실질적인 참조 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을 병기하였다. 

5.1 질적 통제 기반 전자기록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앞서 제시한 전주기 통합 프로세스는 기록 생산 단계부터 꾸러미 단위로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관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질적 통제 기반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전자기록관리에서의 질적 통제는 단순한 데이터 오류를 파악하

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넘어, 기록이 업무 활동의 증거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속성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질적 통제는 영구 보존⋅활용되어야 하는 

중요 기록물들이 생산 단계에서 적절하게 생산⋅분류⋅등록되는지 감독하고, 기록에 부여되는 보존기간의 타당

성을 확보하며, 기록원으로 적시에 관리권한이 이전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도입 예정인 RAMS 환경에서는 기록관과 기록원이 동일한 저장공간을 공유하며, 개정 예정인 시행령 

32조 및 40조에 근거해 기록 생산 시점부터 기록물 관리에 참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물리적 이관 환경에서는 사후 이관 과정에서 기록물 상태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공유 저장공

간 환경에서는 전자기록물이 꾸러미 단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권한 이전 과정에서의 상태 이상 가능성은 크게 

감소한다. 다만 생산 단계에서의 메타데이터 결락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 확보의 핵심 관리 영역은 

전자기록물 생산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AMS 환경에서 전자기록 질적 통제는 1) 생산단에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탐지하는 검수 기능을 도입해 저품질 기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2) 사후 정합성 점검을 

통해 관리 과정의 정합성을 검증하며, 3) 생산기관의 즉시성 있는 기능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축적⋅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기록 생성 단계에서부터 메타데이터와 맥락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품질 게이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전 품질 게이트는 기록 등록 시점에 수행되는 자동 검증 절차로, 메타데이터 누락, 관계 정보 오류, 
비정상적인 값 입력 등 주요 품질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오류 환류를 통해 

처리과 단계에서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관리권한 이전 이후에는 사후 정합성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 기록물의 수정⋅
삭제, 재분류, 보존기간 재책정 등 상태 변경 이력이 로그 및 이력 데이터로 누락 없이 관리되고, 관련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즉, 사전 품질 게이트를 통한 예방적 통제와 사후 정합성 점검을 

통한 검증적 통제가 결합될 때 전자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질적 통제는 단순한 관리 절차에 그치지 않고, 관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체계와 연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기관의 즉시성 있는 기능분석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들이 생산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과정에서의 기록 등록 이력, 오류 탐지 로그, 관리권한 이전 이력 

등을 기반으로 누락률, 오류율 등의 지표를 산출,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품질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 기반 관리 체계는 기록관리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 통제는 기록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보존⋅활용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로 기능하며, 공유 저장공간 전자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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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능형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한 고도화 방안

전자기록관리 환경이 공유 저장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 역시 단순한 기록 열람 중심에서 벗어

나 데이터 구조, 이력관리, 활용 방식을 포괄하는 지능형 서비스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 단계부터 

품질이 확보되고 관리권한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서비스 영역 또한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반 정비 측면에서는 서비스용 참조 메타데이터(Service View)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행 포털은 

CAMS로부터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수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기능이 활용하는 핵심 항목과 전체 

적재 항목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와 품질 고도화를 위한 

권장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력관리 및 재색인, 품질지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록관리 메타데

이터를 단순히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능별 의존도를 바탕으로 항목의 우선순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거 및 시소러스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음에도 실제 서비스 

적용이 제한적인 만큼, 데이터 구조와 관계 모델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 관리 구조 측면에서는 보존용 데이터와 서비스용 데이터의 분리 운영이 요구된다. 도입 예정

인 꾸러미 구조는 보존본과 서비스 활용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원문 연계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 

갱신 지연, 전체 재패키징에 따른 자원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존 목적의 고용량 원문 데이터를 

그대로 서비스에 활용할 경우 저장 및 전송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패키지 구조는 

유지하되, 서비스 영역에서는 본문, 첨부, 활용본, 마스킹본 등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변경분만 반영하

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는 경량 활용본과 마스킹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를 독립적

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동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를 갖는다(<표 4> 참조). 이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과 데이터 정합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경량 활용본과 공개 정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내용

대상데이터 ∙경량 활용본⋅부분공개 시 마스킹본(공개 정본) 등

관리 방식 ∙본문⋅첨부⋅활용본⋅부분공개 시 마스킹본(공개 정본) 등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관리

생성 방식 ∙생산 시 자동 생성 또는 서비스 시 생성

포털 반영 대상

∙메타데이터 변경
∙공개상태⋅마스킹본 식별/링크
∙활용본 링크/버전
∙첨부 목록/명/유형 및 관계
∙전거⋅시소러스⋅분류체계 릴리스(버전)

<표 4> 서비스용 꾸러미 구성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식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변경된 데이터만을 반영하는 증분 동기화 기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체 재수급 및 재색인 방식은 데이터 변경 빈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지닌

다. 이에 따라 변경 대상, 변경 유형, 시점, 버전 등의 기준정보를 기반으로 변경분만 선별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되

어야 한다. 특히 기록물의 수정, 삭제, 공개 상태 변경, 첨부 변경, 분류 보정, 전거 및 시소러스 변경 등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재색인 트리거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개 여부는 마스킹이 완료된 공개 정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메타데이터와 실제 

파일 상태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 및 운영 체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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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해 지능화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수요와 활용 패턴을 반영한 지능형 사전정보공표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정보 제공의 선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유진, 오효정, 2026), 챗봇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 방식을 자연어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최유리, 오효정, 2026). 전거 및 기록 시소러스를 활용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고신뢰 기록정보검색 기능도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록정보 

탐색 과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보 활용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5.3 기록 자산화를 통한 원천 데이터 허브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기록은 단순한 보존 및 열람 대상에서 벗어나, AI 모델 학습을 위한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기관을 넘어, 공공데이터 

기반 AI 활용을 지원하는 원천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기록원의 기능이 기록의 관리 당위성

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 데이터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윤리적 정당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최근 AI 전략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문서 

작성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이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의 포

맷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형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다양

한 포맷의 전자기록물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관리 기준과 절차 마련이 요구되며, 이관 단계에서도 포맷의 

다양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포맷의 다양화와 함께 공공문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한글(.hwp⋅.hwpx) 및 PDF 형식의 문서를 AI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

한 맥락에서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같은 데이터 연계 방식이 제시되었다(김송현, 최원석, 2026). 이는 

공공기록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으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방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물을 AI 에이전트와 직접 연계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전자기록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록관리에서 요구되는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적 관점에서의 품질 요건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과 편향성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AI 모델의 성능과 결과의 공정성은 학습 데이터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정 시기, 조직, 업무 유형에 편중된 데이터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데이터셋의 분포를 분석하여 다양한 업무 유형과 조직 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특성에 과도하게 집중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출처(Provenance)와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AI 시스템의 블랙박스 문제를 완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생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출처 정보는 기록관리에서의 맥락 정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의 원천, 생성 과정, 권리 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 요건은 기록관리 과정에 통합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5>는 NIA에서 제시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을 준용해 수행되어야 할 기록관리 업무를 정

리한 결과이다. 이처럼 전자기록관리 전 과정에서 AI 데이터 품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관리한다면 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기존의 공적 증거를 넘어 고부가가치를 갖는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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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품질 유형 주요 지표 및 상세 내용 기록관리 연계 방안

유효성(Validity) 형식적 요건, 논리적 선후 관계의 정확성 메타데이터 스키마 준수 및 업무 규칙 기반 유효성 검사

정확성(Accuracy) 구문적 오류 부재 및 실제 사실과의 일치성 기록의 원본성과 대조를 통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다양성(Diversity) 데이터 분포의 균형성 및 희귀 사례의 포함 정도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시청각, 비정형 등) 수집 및 균형
있는 샘플링

최신성(Timeliness) 데이터의 생성 시점과 실제 세계 간의 시간적 격차 기록의 주기적인 갱신 및 배치(Batch) 업데이트 관리

<표 5> AI 데이터 품질 기준과 기록관리 연계 방안

나아가 데이터 품질은 메타데이터 스키마 기반 검증, 원본 데이터와의 정합성 확인, 다양한 유형의 기록 수집 

및 균형 있는 데이터 구성, 주기적 데이터 갱신 등의 방식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의 중복이 과도할 경우 특정 정보에 대한 편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성 제거(De-duplication) 
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전자기록의 데이터 자산화는 기존 기록관리 체계에 데이터 품질관

리와 활용 관점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은 고품질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2028년 도입 예정인 공유 저장공간 기반 기록물 통합 체제 변화에 대응하여, 기록관리의 대표 기관으

로서 국가기록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이에 따른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부환경 분석(PESTEL, SWOT)과 내부 전자기록관리 체계 변화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였다. 또한 환경분석 및 업무 변화 방향 도출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행,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기록관리 업무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업무 변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관리⋅보존⋅활용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통합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둘째, 사전 품질 게이트와 사후 정합성 점검을 결합한 질적 통제 기반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하였다. 셋째, 보존용 데이터와 서비스용 데이터를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록정보서비

스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로의 전환 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자기록

을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닌 데이터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위한 원천 데이터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을 주관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경우, 기록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와 국가기록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범정부 AI 공통 기반 플랫폼 구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변화를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의 업무 

변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시스템 구축 및 이관 방식 등 기술

적 측면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공유 저장공간 전환에 따른 업무 변화 방향과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목표 기능안과 핵심 전환 업무를 함께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질적 통제 개념을 기록관리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 관리 개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록을 AI 시대의 전략적 데이터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기록관리와 AI 활용 기반을 연계한 새로운 논의 틀을 제안함으로써 기록관리 연구의 지평

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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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는 통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국가기록원이 취해야 할 업무 전환 방향과 핵심 목표 

기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질적 

통제 체계와 꾸러미 메타데이터 분리 운영 방식은 현장 적용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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